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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오후광주시북구용봉동북구청앞광장

을 찾은 여성들이 알록달록 피어난 꽃들을 감

상하며 즐거워하고 있다 북구청 광장에서 29

일부터 4월7일까지 계속되는 봄꽃잔치에는

미니 팬지 데이지 튤립 등 60만 송이의 봄꽃

이선보인다 김진수기자 jeans@

#1 지난해 11월27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확정받고직위를상실한노희용전

광주 동구청장에게 최근 광주고법은 형사보상금

4865만76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다 벌금형

으로직위는상실됐지만 1심에서유죄를받은뇌물

이최종심에서무죄로확정됐기때문이다 1심판결

에따라구금된 218일간의보상금이다

#2 1970년대 유신정권 시절 청우회 사건으로

기소돼징역 2년6월과자격정지 2년6월을선고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이부영 전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이 재심에서 최근 무죄가 확정됐다 서울

고법은이 전 고문에게 2억1579만9200원을 지급하

라고판결했다

#3 2010년 10월28일구도로법의양벌규정조항

이위헌결정됐다 이도로법위반사건으로벌과금

을 냈거나 노역장에 유치됐던 사람은 재심을 청구

한뒤무죄가확정되면형사보상청구를할수있다

형사보상은 죄 없는 선량한 국민이 죄인의 누

명을쓰고억울한옥살이를한경우이를국가가보

상하는 제도다 크게 ▲구속사건 무죄 피고인 보상

▲재심 무죄 피고인 보상 ▲피의자 보상 ▲무죄 판

결비용보상등네가지다

지난해 지급된 형사보상금은 509억원에 달했다

전년(852억원)보다 402% 줄었지만 최근 5년을 놓

고보면큰액수다

2000년대 20억60억원을 기록하다가 2009년

처음으로 100억원을 넘어섰다 2011년 221억원

2012년 521억원 2013년 546억원 2014년 852억원

으로정점을찍었다

7080년대 시국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

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이들이 2008년 이후 재

심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그 규모가 커

졌다 또 2010년도로법위반에따른벌과금규정이

위헌 결정되면서 도로법 위반으로 벌금을 냈던 차

주들의보상금청구도줄을잇고있다

물론 보상금 지급기준도 높아졌다 1988년 당시

상한이 1일 1만5000원이던 것이 1992년 최저임금

액의 5배로바뀐것이다

보상금은구금의종류및기간의 장단 구금기간

중에받은재산상의손실과얻을수있었던이익의

상실또는정신상의고통 청구인의직업및생활정

도등의사정을고려해정한다

이에 따라 노 전 청장의 보상금은 1일 상한액(22

만3200원)에 구금일수(218일)를 곱해 4865만7600

원으로정해졌다

법조계일각에서는형사보상금급증에대해특수

한 사정이 있기는 하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

이보다신중해야한다고지적하고있다 검찰의무

조건적인기소가지양돼야한다는것이다

광주의 한 법조인은 형사보상금은 피고인에 대

한 수사기관의 기소나 법원의 판단이 적정했는지

판단기준이 된다며 검찰은 피의자 기소에 보다

신중해야한다고지적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봄꽃잔치속웃음꽃만개

무리한기소에형사보상청구급증

무죄판결시국가보상시국사건잇단재심등지난해 509억 지급

노희용전동구청장 4800만원 보상검찰 피의자기소신중해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8일 교

육감의누리과정(만 35세무상보육) 예산편성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와 새누리당의 지방

교육정책지원특별회계법 제정과관련 지방교육

자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수용

불가입장을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와 여당의

지방교육재정 지원 특별회계법 추진은 누리과정

재원 마련도 없이 보통교부금 일부를 분리해 설치

하는 것으로 모든 부담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조치라고 지적한 뒤 근본적 해결 방안

마련 없이 교육감의 예산편성권을 빼앗는 것이라

고지적했다

특별회계법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

금을 지원할 때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적으로 편성

하도록용도를특정하는내용이골자다

협의회는 정부는 잘못된 세수 추계로 지방교육

재정을 파탄 상태에 빠뜨린 1차적 책임을 지고 교

부율 인상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

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교육감협 누리예산의무편성법제정반대

518 기념재단은 다음달 23일 망월동 구묘역에

서 열리는 518 돌탑 쌓기 2단계 행사에 참여할 시

민 518명을초대한다고 28일밝혔다

참가자들은 옛 전남도청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으로조성하는과정에서나온벽돌 259장과직접가

져온돌 259개를모아총 518개의돌로높이 518m

의탑을완성할예정이다참가신청은기념재단홈

페이지 (http  518mforghtm invitation

htm)를통해할수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518기념재단 돌탑 쌓기참여시민 518명 초대

광주 주월초등학교 교장실과 행정실 등이 침수

피해를 입었다 대대적 리모델링을 거쳐 재개교한

뒤얼마안돼발생한 교실천장누수(漏水)의 원인

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라는 점에서 애

초공사가허술한것아니냐는지적이나오고있다

28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주월초등학교 소방

펌프와배관연결부위로물이새면서학교1층복도

교장실 교무실등이침수피해를봤다 침수로한때

전기와인터넷등을이용하지못하는불편을겪었다

교육청은 지난 25일 학교 리모델링을 맡았던 건

설업체가 교실천장 누수원인을찾기위해소화전

을 작동시켰다가 제대로 잠그지 않고 철수하면서

비롯된 것으로파악했다 학교측은 개교 이후 얼마

안돼 건물 3층 4학년 교실 천장에서 물이 새자사

진건설업체측에보수를요청했었다

교육청과감리단측은건설업체가원인을파악하

기위해소화전물을끌어다썼다가제대로마무리

를 하지 않아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광주시교육청

안팎에서는 개교 일정을 맞추기 위해 쫓기듯 마무

리공사를진행하면서 144억을들여리모델링을하

고도재개교한지한달도못돼교실천장에서물이

샌것아니냐는비판이나오고있다시교육청등은

피해상황을파악하는한편 후속대책을논의중이

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주월초 이번엔 교실 천장누수

재개교한달부실공사지적

오늘의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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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오후
풍향 파고() 풍향

서해
남부

앞바다 남남서 0515 남남서
먼바다 남남서 1525 남남서

남해
서부

앞바다 남남서 0510 남남서
먼바다(동) 남남서 1020 남남서

파고()
0515
1025
0515
1025

�바다날씨

먼바다(서) 남서서 1020 남서서 1525

�물때

목포
0527 1038
1730 2245

여수
0002 0607
1210 1807

밀물 썰물

�주간날씨

30(수) 31(목) 41(금) 2(토) 3(일) 4(월) 5(화)

� � � � � � �
921 917 1118 819 718 717 818

광 주 차차흐려짐

목 포 차차흐려짐

여 수 차차흐려짐

완 도 차차흐려짐

구 례 차차흐려짐

강 진 차차흐려짐

해 남 차차흐려짐

장 성 차차흐려짐

나 주 차차흐려짐

618

815

814

817

217

417

517

317

419

116

517

617

718

716

418

715

616

차차흐려짐

차차흐려짐

차차흐려짐

차차흐려짐

차차흐려짐

차차흐려짐

차차흐려짐

차차흐려짐

보 성

순 천

영 광

전 주

군 산

남 원

흑 산 도

진 도

구름낀하늘

가끔 구름이 많다가 낮부터 점차 흐려지겠다

�지역별날씨 ���

해뜸 0624

해짐 1851
�� 2357

�� 0948

주의

보통

낮음

�생활지수

식중독

자외선

피부질환
� �


